
조선 수주경쟁 다시 불붙었다
STX, 석유화학 운반선 4척 … 대우는 해양플랜트 4억2600만달러

2002년 들어 조선부문 수주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.

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오일메이저인 미국의 Chevron Texaco로부터 4억2600만달러(약 5300억원)의 대규

모 해양플랜트를 수주했다.

Chevron Texaco의 앙골라 지역 자회사인 카빈다걸프오일이 발주한 프로젝트로 5개의 원유가스 생산플랫폼

제작·설치, 3개의 기존 플랫폼 개조, 해저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을 연결하는 브릿지 설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.

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6억7000만달러이며 대우조선해양은 프랑스 스톨트와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했다.

프로젝트의 주 계약자인 대우조선해양은 원유 및 천연가스를 시추, 생산·가공하는 3기의 해상 플랫폼 상부

구조물과 1기의 대형 하부구조물을 설계에서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까지 일괄 수행하는 방식(턴키베이스)

으로 수주했다.

플랫폼들은 2003년 말까지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서아프리카 앙골라 카빈다 해역의 산야 봄보코 유전지대

에 설치되며 2004년 8월부터 원유와 액화석유가스(LPG)를 생산 가공하게 된다.

대우조선해양은 해양 플랫폼 수주로 2002년 들어 16억2600만달러의 수주실적을 올려 당초 목표의 54%를 달

성했으며, 해양플랜트 분야의 활황이 예상돼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.

STX조선도 이태리의 다미코로부터 4만5600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4척(2척 옵션분 포함)을 1억2000만달러

에 수주했다.

수주 선박은 길이 183m, 폭 32.2m, 높이 19.1m의 크기에 최대 운항속도가 14.7노트이며 2004년 9월부터 10

월에 걸쳐 선주에 인도된 후 Total Shipping에 용선될 예정이다.

다미코는 현재 탱커 및 벌크선을 포함한 50척의 선박을 보유해 운영하고 있는 이태리 유수의 선사로 2002

년 5월 계약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STX조선에 총 14척의 선박을 발주했다.

STX조선은 5월 수주를 포함해 2002년 26척 이상을 수주해 연간목표를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

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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